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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재석 혼낸다던 양상국 결국 사과 "죄송…조심하겠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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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남정현 기자 = 코미디언 양상국이 최근 유튜브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쏟아낸 말에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사과

했다.

양상국은 3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"불편하게 해 드려 너무 죄송하다" "죄송하다. 더 조심하겠다"고 했다.

양상국은 지난 2일 유튜브 예능 '핑계고'에 나와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배웅을 한다는 남창희에게 "제가 보는

관점에서는 진짜 위험하다. 연애도 비슷하다. 내 개념은 평생 해줄 거 아니면 안 해 준다"고 했다.

유재석이 "지금까지는 그런 연애를 하셨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는 건 좋지 않냐. 사랑하니까

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냐"고 물었다.



이에 양상국은 "저는 웬만하면 유재석 선배님 말을 듣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. 이번에 만나는 여자친구는 집을 데려다주고 오

고 이런 개념이 없다. 애들 연애할 나이가 아니다"고 답했다.

또 그는 유재석이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가자 "유재석씨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혼냅니다"라고 말했다. 이 같은 양상국의 모습

에 배우 한상진은 짧게 탄식을 내뱉으며 "고정은 쉽지 않겠다"고 말했다.

이 영사이 공개된 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양상국 말투와 어조를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. 일부 사용자는 "입조심 좀 해라.

말 한마디로 비호감 되는 것 한 순간이다" "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지 말라"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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